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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하고 노인 대상자와 중학생에게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
구방법은 노인과 청소년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이해 교육, 회상요법 적용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
고,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 사이에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긍
정정서 사이에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입원노인의 처치 전과 후의 점수는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생의 처지 전과 후의 점수는 자아존중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세대통합 프로그
램은 회복탄력성, 긍정정서에 도움이 되고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고, 스마트 러닝의 적용
확대와 입원노인과 중학생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arget the elderly admitted to nursing hospital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develop and apply a smart learning-based intergenerational program. This study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y measuring resilience,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s in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proposed research method utilizes video content for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 education and application of reminiscence therapy. This understanding 
allows the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ed
intergenerational program. This program used a Google classroom and utilized its platform for 
pre-education, and the adolescents used smart devices as learning tools. Both the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In the 
hospitalized elderl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and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and the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pplic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program using learning helped develop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and improved understanding between genera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expand smart learning and enhance the interaction between hospitalized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eywords : Smart Learning, Intergenerational Program, Elderly, Middle School Student, Resilience, 
Self-Esteem, Posi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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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학습방식과 교육방

법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
트 러닝이 도입되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
과 교육방법을 고도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1]. 

그러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 상승을 보였다. 
청소년이 35.8%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중학
생이 39.6%로 과의존 위험에 취약하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도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게
임, 음악, 영화, TV, 동영상 등의 여가 관련 콘텐츠의 사
용이 높은 반면 필수교육이나 사설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처음 이용해 봤다는 응답이 일반군 보다 청소년에서 높
게 나타났다[2].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연구에서 긍정적
으로 학업성취 향상을 보였고 교수학습전략으로 활용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그러나 스마트 러닝
에 대한 연구가 교사, 초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고 지역사
회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에 활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스마트 기기의 과의존 위험에 취약한 중학생
에게 스마트 기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상호작용, 학
습,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6].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
입했고, 2030년 25.0%로 증가하는 반면, 14세 이하 인
구는 2018년 전체의 12.8%에서 2030년 9.6%로 감소하
는 것으로 추계된다[7]. 사회와 가족의 구조적 변화로 인
해 청소년이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8]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
의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 간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9,10]. 이는 청소년이 노인을 공경의 대상이 아닌 
부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1]. 그러
므로 노인과 청소년 세대 간 긍정적인 소통방법을 통하

여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두 세대 간의 협력, 상호작용 및 교
환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각 세대가 서로 간의 세
대 차이에서 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전체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최근 연구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사회에 주는 
이점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에 건강과 웰빙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비용 효과적이었다. 또
한 인적자원, 지원서비스, 기술, 학습 도구 등을 상호 교
환할 수 있고 노인과 가족 간의 분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13]. 이처럼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고령사회의 정치, 경제를 책임질 젊
은 세대가 노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사
회복지시설에서 노인과 주로 교류하는 세대인 청소년들
이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
트 러닝을 적용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14].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
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일반적인 적응기제의 개념이다[15].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는 역
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다.  따
라서 회복탄력성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요양병
원 노인과 학교생활 적응이 필요한 중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신뢰하는 
내적자원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되
는 도전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적인 인간으
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16].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노인들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원하지 않는 은
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등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자신
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심
리상태를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7]. 또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자아존중감은 사
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고 그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받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8]. 그러므로 세대통
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과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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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또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과거에 대한 긍정
정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긍정정서는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며 더 좋은 건강상태를 유도한다[19]. 노인과 청소
년은 생의 발달 단계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자
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긍정정서는 사고 
및 행동 목록을 확장하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며 회복탄
력성을 고양하고 지속적으로 내적 자원을 구축함으로써 
행복과 심리적인 안녕감을 더욱 증진할 수 있다[20]. 따
라서 스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소외된 노인계층과 아동과 성인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
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중학생에게 학교, 가
정,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학습을 수행하고,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이 아닌 정보 기술을 통한 학생들
의 자기 주도적 학습 체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스마트 러
닝의 장점을 살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노인
과 청소년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이해 교
육, 회상요법 적용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
발된 세대통합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글 클래스 룸 플랫
폼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중학생들이 스
마트 기기를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
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을 대상
으로 스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
용하는 것이며,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노인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에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에 효과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노인의 회복탄력성, 자아존

중감,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자아

존중감,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스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에게 적용하고 노인

과 중학생에게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단일군 유사실험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일개 도시 소재 요양병원 1곳에 입원한 

노인과 중학교 1개소의 학생이며, 학생은 학교 게시판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후 지원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선정하
였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요양병원 입원 노인 대상
자는 병원의 허락을 받고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20점 이상,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22점 미만으로 인지정서 장애가 심하지 않고, 치
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대상자를 파악한 후 연구의 목
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2 대상자수 산출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선행연구의 효과크기에 근거하여 .65로 
계산한 결과 노인과 중학생의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0
명으로 계산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각 32명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회복탄력성(Resilience)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른과 청소년 모두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Wagnild[21]가 개발한 RS(Resilience 
Scale)-14(Korean)를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신뢰 5문항, 삶의 의미 3문항, 평정심 
2문항, 인내심 2문항, 실존적 외로움 2문항으로 총 5개 
속성을 반영한 1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Cronbach's α=.88, 중학생의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이 도구는 자신감 4문항, 조절능력 3문항, 긍
정적 자아상 3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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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E Objectives Method 

Analysis

 Analysis of domestic & overseas 
intergenerational programs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for the 
elderly & middle school students

 Environmental analysis  

 Middle school institution briefing session
 Long term care hospital briefing session
 Recruitment

Design
 Conceptual framework
 Program contents
 Assessment instruments 

 Identifying objectives of the program
 Composing the weekly and hourly contents of the program 
 Instruments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program 

Development

 Program development  Validity testing from the experts

 Revision of the program

 Google classroom connecting method
 Development of the video education contents about elderly 

understanding & reminiscence therapy

 1 time educational session to learn the program & understand 
elderly & adolescence

 1 time educational session to learn about reminiscence

 Program sessions consisted of 4weeks 

Implementation
 Pilot study  Finalizing the program

 Application  November 1, 2017 – December 1, 2017

Evaluation  Evaluating the program 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about resilience, 
self-esteem, and positive emotions 

Fig. 1. The ADDIE steps applied to this study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식 5점 척도로 긍정적인 5문항
(1, 3, 4, 7, 10), 부정적인 5문항(2, 5, 6, 8, 9)으로 구성
된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윤민화[22]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윤민화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의 Cronbach's ⍺=.69, 중학생의 Cronbach's ⍺=.92
이었다.

2.3.3 긍정정서(Positive emotion) 
긍정정서란 어떠한 대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Watson 등이 개발한 긍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이현희 등[23]이 번
안한 자기-보고형 기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정서
를 나타내는 형용사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부정문항을 역산하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를 번안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중학생 모두 Cronbach's α=.82이였
다.

2.4 연구진행 절차
2.4.1 스마트 러닝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러닝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ADDIE 교수설계모형은 교
수설계과정이 잘 표현되어있고 간단명료하여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스마트 러닝을 통한 사전 교육과 4주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Fig. 1). 

 분석단계(Analysis)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진행현황, 구성내용, 효과측정 등을 파악하였다. 상호작
용, 학습만족도,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스마트 러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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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Objectives Contents  Capturing Program

Pre 1 50  Understanding the elderly

 Education of aging, elder’s 
characterics & communication 
skill

 Made in 12 minutes 25 
seconds

Pre 2 50
 Facilitating intimacy 
 Understanging the Reminsc

ence

 Education of the Reminiscense
 Made in 7 minutes 38 seconds

1 120

 Understanding the life revie
w

 Increase resilience, self-este
em, and positive emotions

 Program opening
 ceremony
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

ents make bracelets using pairi
ng concept

2 120  Increase resilience, self-este
em, and positive emotions

 Making photo 
   frame(House-shaped)
 Reminiscence therapy
 Singing song

3 120  Increase resilience, self-este
em, and positive emotions

 Making bag
 Reminiscence therapy
 Singing song

4 120
 Increase resilience, self-este

em, and positive emotions
 Share feeling 

 Christmas card
 Reminiscence therapy
 Singing song
 Closing ceremony & Evaluation

Fig. 2. The Intergenerational Program Process based on Smart Learning 

구축,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내용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요양병원 실무자 3인, 중학교 교
사 2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러닝의 이용실태, 문제
점, 노인 대응세대 적정연령, 세대통합 프로그램 내용 등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시설 이용가능 시간, 학생들 참여 가능 시간 등 환경요인
을 분석하였다.

 설계단계(Design)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목적, 활용
매체,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
로그램의 목적은 스마트 러닝 콘텐츠를 이용하여 세대통
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활
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탑재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요양병원 실무자 3인
과 중학교 교사 2인, 중학생 2인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프
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상호
작용 촉진을 위하여 개회식을 진행하고 팔찌 만들기, 사
진 액자 만들기, 가방 만들기,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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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페이퍼 만들기 4주차로 구성하였다. 2회차, 3회차, 
4회차 프로그램에 회상요법을 이용한 자서전쓰기를 포함
하여 진행하며, 4회차에 폐회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
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인
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
였다. 

 개발단계(Development)
스마트 러닝 동영상 제작은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러

닝 교육이 기존의 대면 수업과 같은 교육목적을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노인이해교육을 
위해 12분 25초 분량의 셀프 콘텐츠 동영상과 7분 38초 
분량의 회상요법 이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고, 동영상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세대 간 단절로 인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노인의 발달적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동영상 제작은 제노 글로벌사
(Xeno-Global)의 영상기술인 XG AnySTudio 1인 콘
텐츠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김용 & 손진곤의 연구에서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호작용, 협동학
습 등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러닝 플랫폼으로 구글 클
래스룸을 활용하였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당 중학
교 교사 5인에게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고 중학생
의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을 권고받고 동영
상 제작에 반영하였다.

 실행(Implementation) 단계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인

요양병원에서 중학생 3인과 입원노인 3인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 모집, 참여를 위한 동의 설
명, 동의서 작성, 스마트 러닝 활용방법, 프로그램 내용
에 대한 사전 교육,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 분석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 평가(Evaluation) 단계
평가결과 전체 프로그램 진행은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집단으로 진행하고 회상요법은 개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인에 대한 이해와 회상요법에 대한 스마트 
러닝을 통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4.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구성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회상요

법에 대한 이해와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팔찌 만들기, 사진액자 만들기, 가방 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이 토
요일에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손유희를 시작으로 동요를 
함께 부르며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중간에 휴식시간
을 가졌다.

짝(pair)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과 청소년이 짝을 이
루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팔찌(band)를 
만들며 노인과 청소년이 심리적 유대를 강하게 하도록 
하였다. 집모양의 사진액자 만들기를 하여 가족의 개념을 
상기시켰으며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노인에게 증정하여 소중한 만남을 기념하였다. 가방 
만들기를 진행하며 노인과 청소년이 유대가 강화되어 함
께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였다. 크리스마스카드 만들
기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권리를 위해 대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학업 부담이 적은 1
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게시판에 대
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참가신청서와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 노
인 대상자는 해당 중학교와 근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병
원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노인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서와 사전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를 허락한 노인과 학생의 보호자에
게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참여학생에게는 봉사시간 인정과 기념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에게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팔찌, 사진액자, 가방
과 크리스마스카드를 증정했다. 

2.6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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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까지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원은 각각 별도로 지정하였으
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연구원에
게 교육한 후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
며 노인의 경우 설문지 내용을 읽어준 후 대상자가 응답
을 표기하도록 하여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
도록 하였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pretest에서 
posttest를 뺀 값으로 Shapiro-Wilk test 정규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값으로 
파악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긍정정서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노인과 중학생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전과 
후의 점수변화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정규성 검정
노인대상자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 결과, 노인대상자의 회복탄력성 p= .589, 자아존중
감 p= .568, 긍정정서 p= .926으로 정규분포를 이루었
다. 중학생 대상자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 결과, 회복탄력성 p= .407, 자아존중감 p= .587, 긍
정정서 p= .212으로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3.2 일반적 특성
노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28명(87.5%)이

었고,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23명(71.9%)이었으
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7명
(53.1%), 보통 6명(18.8%), 나쁘다는 응답자가 9명
(28.1%)이었다. 중학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17명(54.8%)이였고, 중학교 2학년이 18명(58.1%)이었
다. 성적은 중위권이 22명(71.0%)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lderly                                             (N=32)

Gender Male 4(12.5)
Female 28(87.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3(71.9)
Middle school 3(9.4)
≥High school 6(18.7)

Health status
Good 17(53.1)
Fair 6(18.8)
Poor 9(28.1)

Middle school students                             (N=31)

Gender Male 14(45.2)
Female 17(54.8)

School grade 1st grade 13(41.9)
2nd grade 18(58.1)

Academic 
achievement

Good 3(9.7)
Fair 22(71.0)
Poor 61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middle school students

3.3 상관관계 분석
노인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 간의 상대

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 간의 상관관계 r=.592, 
p=.000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반대로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는 r=.228, p=.209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상대적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 간의 상관관계 r=.526, p=.002
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대로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는 r=.247, p=.180로 가
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Resilience Self-esteem Positive 
emotion

Elderly                                                (N=32)
Resilience 1

Self-esteem .454** 1

Positive emotion .592*** .228 1
Middle school students                                      (N=31)
Resilience 1

Self-esteem .464** 1

Positive emotion .526*** .247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self-esteem, 
posi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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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로그램 적용 효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 점수변화를 분석한 결과, 입원 노

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Elderly                                                 (N=32)

Resilience 3.85±.76 5.12±.52 1.27±.66 10.83 .000

Self-esteem 3.07±.33 3.14±.22 .08±.34 1.27 .215

Positive 
emotion 2.83±.59 3.43±.32 .60±.55 6.23 .000

Middle school students                                    (N=31)

Resilience 4.63±1.05 5.20±.83 .57±1.24 2.57 .015

Self-esteem 3.27±.27 3.35±.39 .07±.51 0.77 .446

Positive 
emotion 2.98±.63 3.34±.56 .35±.66 2.99 .006

Table 3. Mean differences of Resilience, self-esteem,
positive emotion

노인의 회복탄력성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처치 전
과 처치 후의 회복탄력성 점수 변화 정도(t=10.8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의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 변화 정도(t=1.27, p=.215)
는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의 긍정정서 점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긍정정서 점수 변화 정도
(t=6.2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회복탄력성 점수 변화 정도(t=2.57, 
p=.01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 변화 정도(t=.77, p=.446)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생의 긍정정서 점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긍정정서 점수 변화 정
도(t=2.99, p=.0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4. 논의 및 결론

4차 산업 혁명시대 교육 방법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학습환경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교육은 클라우드 기반
으로 교육 콘텐츠와 도구를 생태적 환경과 결합하여 분
석 및 활용하는 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6].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러닝 기
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세계에서 상호작
용 활동을 통하여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이해 교육과 회상요법 교육자료를 셀프 
콘텐츠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
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전교육에 활용하였으며, 
교육 진행 과정에서는 공지 사항 올리기, 질문하기, 주차
별 만들기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스마트 러닝 교육에 활
용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반복 학
습이 가능하여 학습 효율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대면 수
업에 비교하여 연구자의 관심과 관리가 더 많이 요구되
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과 중학생에 대한 이해, 회
상요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노인과 중학생의 관계 증
진을 위하여 팔찌 만들기, 사진액자 만들기, 가방 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활동을 포함하였다. 스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 적용 결과,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회복
탄력성, 긍정정서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 간의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노년의 낮은 자아통합감이 우울로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회복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노년의 
삶을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일상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
적인 영향을 주고,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정적인 직접 
효과가 있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스트레
스는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14]. 

국내 아동·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 미술치료 프로그
램 중재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미술치료가 효과적인 치료 접근법으
로 보았다[26]. 또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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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빈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27]. 이처럼 노인과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
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심리적 요인이며 회복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며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8,29].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중
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으
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웰빙과 상호 존중감을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다른 연구에
서는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반면 
노인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31].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전 생애 기간 동안 계속적
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18].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변
수는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였지만 자아존중감이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 세대통합 프로그램 회기 수를 늘려
서 적용하면 자아존중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긍정정서는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고 더 좋은 건강상태
를 유도하며,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32].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과 노인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에서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게 긍정정
서가 향상되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
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노인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청소년은 미래에 대
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서 및 사회화 기
술이 증진되었고[33],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노화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노인에게는 사회적 참여 증대, 정서 강화와 관계 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긍정성 증진 훈련
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특질들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5]. 이를 통해 세대통
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내면의 긍정성을 높여주어 자아
존중감,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고, 회복탄력성이 높
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더 적게 보일 수 
있다[36]. 이로써 노인과 중학생들에게 긍정정서를 경험

하도록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
마트 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
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전교육에 노인이해 교
육과 회상요법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교육 진
행 과정에서 매 주차 프로그램 교육에 스마트 러닝을 활
용하였으며, 회상요법과 더불어 팔찌 만들기, 사진액자 
만들기, 가방 만들기,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활동을 포
함하였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었다. 연구결과 노인과 중학생 모두에서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 사이에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 사이에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입원노인의 처치 전과 후의 점수는 자아
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생의 처지 전과 
후의 점수는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회복탄력성,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스마트 러닝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
램은 세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회복탄력성과 긍정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스마트 러닝 확대로 학습자 상호작용 부
족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 러닝을 통한 새로
운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
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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